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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디프, 동양이 핵심기술 유출했다!
동양, 허위주장에 강경 대응할 것 … 소디프는 1000억원 기술료 요구

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동양제철화학과 소디프신소재의 경영권 분쟁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더욱 가열되

고 있다.

소디프신소재의 2대주주와 현 경영진은 2월24일 <소디프신소재 주주 여러분>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동

양제철화학이 소디프신소재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1000억원의 기술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.

아울러 임시주총을 즉각 중단하고, 2대주주가 동양제철화학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

응하라고 주장했다.

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의 2대주주와 현 경영진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경 대

응의 뜻을 분명히 했다.

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“현 경영진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소디프신소재에 대한 배임행위

일 뿐만 아니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”이라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

라고 경고했다.

또 “광고를 내도록 지시한 자와 그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”고 말했다.

소디프신소재의 지분은 동양제철화학이 36.8%로 최대 주주이며 영균 총괄사장 측은 12.4%로 2대주주이다.

소디프신소재는 2008년 매출액이 1557억원, 영업이익 603억원, 당기순이익 386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매출

액이 59%, 영업이익이 150%, 당기순이익이 136% 증가했다.

소디프신소재는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는 2대주주인 이영균 총괄사장이 2008년 10월 말 최대주주인 동양제철

화학에서 추천한 공동사장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, 2월26일 경상북도 영주 소디프신소재 본

사에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표결을 통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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